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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, 2018 나노융합성과전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

동으로 오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

‘2018 나노융합성과전’을 개최한다고 21일 

밝혔다. 이번 행사에는 나노관계자 200여명

이 참석해 나노분야 정부정책과 관련 산업의 전망 및 성과 등을 발표한다. 또 업계 유공자에 포

상 등도 진행한다.

이날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분야 신규 사업의 기획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며, 나노기

술 및 산업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인산 책임연구원이 ‘항암면역

치료와 나노기술’을 주제로 항암면역치료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최신 나노기술에 대한 강연

을 진행한다.

성과 발표 세션에서는 2018년 10대 나노기술로 선정된 나노융합 분야 신기술 및 제품화 성과

로 ㈜엘켐텍의 문상봉 대표이사가 기존 제품 대비 수소발생 효율이 90% 이상인 고효율 수소발

생기 산업화 성과를 공유한다. 또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는 근적외선과 나노입자를 이용해 상처

나 찢어진 피부를 신속하게 접합할 수 있는 광의약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. ‘나노영챌린지 

2018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려대팀은 ‘시·공간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이

종 나노입자 기반의 투명 부착형 유연 변형 측정 센서’ 아이디어를 소개한다.

이어 산·학·연에서 나노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이 산업부 장관상과 과기정통부 

장관상을 수상한다.

문상봉 ㈜엘켐텍 대표, 한화에어로스페이스㈜, 최선용 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본부

장, 송영례 경상북도 주무관이 산업부 장관상을, 송영재 성균관대학교 교수, 김충근 (재)나노융

합2020사업단 사무국장, 장문규 한림대학교 교수, 고려대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는다.

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국장은 “나노융합산업은 파급성과 확장성이 매우 큰 혁신성장의 엔

진”이라며 “나노기술과 주력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

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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